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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TX-C 삼성역~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에 대한

은마 재건축추진위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◈ 은마 재건축추진위 “GTX-C 삼성~양재 직선 연결 가능”···국토부에 재반박
(이투데이 등, 1.11)

 ㅇ 한국터널환경학회는 GTX-A·C 노선 터널 간 이격거리를 삼성역 인근에서 
6m로 줄이면 삼성-양재역 구간 최단거리 직선 공사 가능

□ GTX-A와 C노선은 삼성역에서 600m 이상 직진한 지점에서 약 6.8m를 

이격하여 교차하게 되며, 이는 GTX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적정 경사도를 

반영한 기술적 검토 결과입니다.

 ㅇ 따라서 삼성역에서 500m 직진한 지점에서 터널 간 이격거리가 20m 이상 

확보되었다는 은마아파트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이에 따라,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터널 

이격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받은 질의에 답변한 것임을 

확인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

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.

     


